
다이와보 - 진드기ㆍ꽃가루의 알레르겐 분해상품 개발 

다이와보는 2004년 2월에 죽은 진드기나 진드기 똥에 들어있는, 알레르기

(allergie)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물질인 알레르겐(allergen)을 흡착ㆍ분해해 

버리는 기능을 갖춘 침구를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. 그 동안 진드기

가 옮아오지 못하게 하는 가공상품이 시중에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, 진

드기의 알레르겐을 분해해 버리는 상품은 이것이 최초이다. 

이 침구는 “프탈로시아닌(phthalocyanine)”화합물로 가공한 섬유로 만들었다. 

다이와보의 소취섬유로 유명한 “데오메타피(Deometafi)”도 이 화합물로 가공

하였다. “데오메타피”는 소취기능뿐만 아니라 꽃가루에 들어 있는 알레르겐도 

흡착ㆍ분해하는 기능이 있다. 

다이와보는 “프탈로시아닌”화합물로 가공한 오리털을 안솜으로 한 이불과, 

이 화합물로 가공한 레이온과 폴리에스터를 안솜으로 한 이불요, 침대용 패

드, 퀼팅 베갯잇 등을 상품화 하였다. 

주문생산은 1개월내 납품을 원칙으로 “신선한 침구”라는 상품명으로 판매

하고 있다. 또한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침구의 치수도 가급적 받아들여 제

조하고 있다. 다이와보는 “데오메타피”로 생산한 소취침구 “그린라이프(Green 

life)”가, ① 값이 다른 상품보다도 비싸서 시장에 침투하기 어렵고, ② 소비

자에게 기능을 잘 설명하여 판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직접 통신판매를 

하고 있는데, 진드기퇴치 침구도 비슷한 사연으로 직접 판매방식이 될 것이

다. 



그런데 이 침구상품은 벌써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단

한 호평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, 주문을 다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통

신판매, TV쇼핑, 방문판매와 설명판매가 가능한 전문점이나 소매점별로 대리

점도 지정할 것을 구상중이다. 

또한 다이와보는 “데오메타피”섬유로 만든 꽃가루ㆍ먼지대책 마스크 “비 

쾌적(鼻快適)”을 2003년에는 3월부터 두 개의 드러그 스토어 체인(drug store 

chain)을 통하여 약방에서 판매하였다. 그리고 판매 직후에 SARS소동이 벌어

지면서 마스크의 수요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또 하나의 드러그 체인과 큰 양

판점에서도 판매하게 되었다, 그 결과 “비 쾌적”마스크의 판매량은 꽃가루를 

많이 날리는 철인 3~6월에 10만매에 이르렀다. 2004년도에는 1월 후반부터 

2003년도의 도매업자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어, 전년도의 두 

배인 20만매는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 ♣ 


